
 

Sun 일 Mon 월 Tue화 Wed수 Thu목 Fri금 Sat토 

 
 

하나된 코리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1 
북한지도자들이 
전쟁 준비를 
중단하기를 
기도합니다 

2 
북한 국민이 
전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3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정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과 
NGO 단체들이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6 
네번째강 법인 등록과 
자산이 예수원에서 
네번째강으로 
이전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감사합시다 

7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와서  계 22:1 

8 
북한지도자들이 
모든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도모하기를 
기도합니다 

9 
북한 국민들이 
한국이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10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형제와 
자매로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11 
남북한의 화해를 위한 
한국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 
북한을 섬기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3 
네번째강 재단이 
1공구 부지를 
산림청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4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 
나무가 있어서, 계 22:2a 

15 
김일성 주석 생일 

“태양절” 
북한 국민들이 

“의로운 해(말라기 
4:2)”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6 
북한 사람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7 
의로운 해이신 
하나님께 모든 
한국인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18 
한국의 교회와 
사회 안에 있는 
분열을 
치유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9 
금년 봄, 여름 훈련과 
모금활동을 계획하는 
삼수령 멤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0 
삼수령 건축 
2,3공구의 허가증이 
예수원으로 부터 
네번째강으로 
이전되기를 
기도합니다 

21 
강반석 (김일성의 
친모)의 생일 
강반석의 신앙이 
김정은에게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22 
북한 지도자가 
자신의 증조모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3 
북한 창건자의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북한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4 
한국 교회 안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하나님으로 부터 
평화와 안보가 
이뤄지기를 
기도합니다 

26 
네번째강 프로젝트 
사역자들의 필요에, 
그리고 이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7 
삼수령센터 
건축 2공구를 위한 
모금이 잘 이뤄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8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계 22:2b 

29 
북한 주민들이 고철과 
기타 자재를 줍는 
고역에서 벗어나도록 
북한 지도층이 
결단하기를 
기도합니다 

30 
북한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삶을 
위해 스스로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태양절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The Fourth River Project 

Preparing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at Jesus Abbey’s Three Seas Center 

A place of preparation through prayer, labor and instruction 

T
h

e 
F

ou
rt

h 
R

iv
er

 P
ro

je
ct

 P
ra

ye
r 

C
al

en
d

ar
 

w
w

w
.t

he
fo

ur
th

ri
ve

r.
or

g
   

   
   

   
   

   
   

   
   

   
   

   
 

2024 


